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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 못차린 유성기업!정신 못차린 유성기업!
대표자 교섭에 빈손으로 나와대표자 교섭에 빈손으로 나와

  

유성기업 사태해결 의지 있나?

11월 9일(금)은 유성기업 노조파괴 사태를 해결하기 위

한 중요한 대표자 교섭이 있었던 날이다. 유성기업 유시

영 회장의 아들 유현석 사장이 직접 나오는 교섭이기도 

하고, 사측이 이번에는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직접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였다. 그러나 유성기업은 빈손으로 교섭

에 나왔다. 노조파괴 책임자 처벌은 회사의 고유한 인사

권이라고 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어용노조와 차별이 

생겨서 안된다고 한다. 임금인상은 어용노조가 합의한 것

과 똑같은 수준에서 하겠다고 한다. 노조파괴 8년째인데 

도대체 유성기업은 변한 것이 없다. 이전 교섭에서 했던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 유성기업은 해결할 생각이 

없다면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투쟁을 각오해야할 것

이다.

투쟁은 더 강해진다!

오늘로 유성기업 본사 농성 29일 차다. 유성지회 조합원

들의 전면파업도 29일차다. 한달을 통째로 전면파업 중

이다. 상황이 길어지면 투쟁동력이 떨어질만도 한데, 유

성지회 조합원들은 더 결의를 높이고 있다. 생계대책으로 

특별조합비(해고자 동지들이 복직하며 납부한 투쟁기금)

에서 조합원 1인당 100만원씩 생계비를 지급했다. 그동

안 해고자 동지들은 조합원 동지들이 십시일반 모은 기금

으로 투쟁해서 복직했고, 이제는 해고자 동지들이 마련한 

특별조합비로 조합원 전체의 생계를 책임지게 됐다. 유성

지회는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한다’는 원칙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지역의 연대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부는 매주 수요일 유

성기업 서울 본사 앞 촛불문화제에 결합하고 있고, 조합

원 1인당 1만원 투쟁기금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충북본

부는 조합원 1인당 1천원, 간부 1인당 1만원을 결의하고 

2천2백만원 가량을 모아 지회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충

남본부도 1천만원의 투쟁기금을 모았다. 이 뿐만 아니라 

전국의 많은 동지들이 유성 농성장을 방문해 투쟁기금을 

전해주고 있다. 절대 노조파괴에 굴하지 말고 동지들을 

믿고 승리할 때까지 싸우자는 의미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은 지회, 지부, 지역 동지들의 든든한 

지원에 힘있어 서울 곳곳, 영동공장, 아산공장을 누비며 

투쟁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서울에서는 노동부의 책임

을 묻고 있고, 영동과 아산공장에서는 오체투지로 현장을 

누비고 있다. 

지부 총파업의 칼날이 유성기업으로 향한다!

유성기업은 이번 교섭 파행으로 최악의 악수를 뒀다. 지

부는 유성기업이 사태해결이 나서지 않으면 지부 총파업

을 불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1일 민주노총 총파

업 뿐만 아니라 유성투쟁 승리를 위한 총파업을 결의했

다. 아직 지부교섭이 끝나지 않아 파업권이 살아있는 상

황에 유성기업은 기름을 부었다. 모든 사태의 책임은 유

성기업에 있다.


